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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해양사고 예방정보

1 최근 5년간(2019~2023) 3월 중 해양사고 현황 

□ (현황) 최근 5년간 3월의 해양사고는 평균 200건 발생(월평균 247건)

ㅇ (사고유형별) 주요사고*는 연평균 충돌 19.6건(9.8%), 안전사고 12.2건(6.1%),

전복 8.4건(4.2%), 화재·폭발 8.2건(4.1%), 침몰 3.6건(1.8%) 順으로 발생

  * 주요 해양사고는 인명피해 발생위험이 높은 선박 충돌, 전복, 침몰, 화재·폭발 및 안전사고를 의미

   ** 단순 해양사고는 기관손상 57건(28.5%), 부유물 감김 27건(13.5%), 침수 13건(6.7%), 좌초 10건(5.1%) 등 順

ㅇ (선박종류별) 어선 157.6척(67.6%), 수상레저기구 31.6척(13.6%), 예인선

10.8척(4.6%), 화물선 10.4척(4.5%), 유조선 7.2척(3.1%), 여객선 2.8척(1.2%) 順

□ 3월은 어선 조업 및 레저선박 운용 증가 등 교통량이 늘어나고, 봄철 

큰 일교차에 따른 잦은 안개로 충돌사고의 위험이 높은 시기

ㅇ (사고현황) 최근 5년간 3월에는 총 998건의 해양사고 중 98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충돌사고의 비중(9.8%)이 연중 최고(월평균 충돌사고 비중 8.6%)

 ㅇ (주요원인) 충돌사고는 대부분 경계소홀(63.7%)로 발생하고 있으며, 항행

법규 위반(18.7%), 조선 부적절(6.4%)도 주요 원인

ㅇ (예방대책) 운항 중 레이더 등으로 철저한 경계, 무(霧)중시 및 어로작업

중 음향신호 취명, 안전속력 준수, 피항동작 사전이행 등 항법 준수
(‘19~’23년)충돌사고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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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19~2023년 중 월별 누계)

1.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2.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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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정보  

1. 2025년 3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 유의파고 관측 및 예측 시계열 ▣ 최근 10년간(’15~’24년) 및 지난해('24년) 3월 풍랑특보일 수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5,787.5kHz를 설정,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문자전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 (marin.kma.go.kr, 가입 및 신청 필요)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ARS 및 상담)

○ 3월 해양 기상 특성(최근 10년(’15~’24년))

○ ’25년 3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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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사고 사례

1. 어선 C호·일반화물선 D호 충돌사건 경계소홀 등

사
건
개
요

선박
C호 : 어선(대형저인망), 60톤, 길이 26.53미터, 디젤기관 255킬로와트 1기

D호 : 일반화물선, 1,396톤, 128.54미터, 753킬로와트 1기

일시
장소

2022. 1. 6. 03:17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등대로부터 163도 방향, 39마일 해상

피해

상황
C호 침몰 및 기름 유출

날씨 흐린 날씨, 시정 2마일, 북서풍 초속 14~16미터, 파고 2.5~3.0미터

원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야간에 넓은 바다에서 항해 중이던 

D호 당직항해사의 경계 소홀과 해기 역량 부족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C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C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뒤늦게 취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됨

교훈

ㅇ 모든 선박은 주변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레이더 등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ㅇ 선장이나 항해사는 침로를 변경하는 경우 자신이 의도한 방향대로 

침로가 변경되는지와 침로가 정확하게 정침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

여야 한다.

ㅇ 선교 당직자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교대하기 이전까지는 선교를 이탈

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사진

[충돌후 C호 선수부가 침수된 모습]

 

[사고 당시 양 선박의 항적]



- 5 -

2. 어선 A호·어선 B호 충돌사건 부적절한 조선 등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1.32톤, 길이 5.9미터, 가솔린 선외기관 115마력 1기

B호: 어선, 0.86톤, 길이 6.21미터, 가솔린 선외기관 115마력 1기

일시
장소

2022. 5. 24. 02:5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교 아래 한강 수역

피해

상황
A호 선장 K가 사망하고, A호 및 B호 선체 일부 손상

날씨 맑은 날씨, 동남풍 초속 1~2미터, 수면 잔잔

원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방화대교 아래를 통과하려던 B와 

교량 아래에 정류해 있던 A가 모두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해 발생

교훈

ㅇ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야간에 항행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른 

등화를 표시하여야 한다. 

ㅇ 선장은 교량을 통과할 때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을 

지켜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수역의 오른편으로 항행하

여야 한다.

ㅇ 정류한 선박도 항행 중인 선박으로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접근

하는 선박이 있는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관련 

사진

 

A호

B호


